
THE TOWN NEWS 51February 24, 2020   Vol. 1304

130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연예

중국에서 배우 이영애가 띄운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제작해 인터넷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배우 이영애는 자신을 드라마 대

장금의 주인공 이영애라고 소개하면서 응원의 말을 

건넸다. 과거 중국에서 드라마 대장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영애는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이영애는“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중국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

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대장금에서 역

병을 이겨낸 것처럼 중국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

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힘겹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중국 국

민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듯한 위로와 응원

을 보냅니다.”라며“중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

웃으로서 한국인들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

다.”라고 전했다.

영상 말미에 등장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우

리는 눈이 올 때 땔감을 보내 준 한국 친구들의 우의

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나

타냈다. 이영애는 싱 대사 등과 함께‘우한 힘내라, 중

국 힘내라’도 외쳤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영애가 등장하는 응원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이영애와 한국인들에게 감사

의 뜻을 나타냈다.

이영애 응원에 중국 누리꾼들 “한국 감사해요”

 

걸그룹 마마무 문별(사진)의 솔로앨범이 미국에

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미국 빌보드는 최근 문별의 두 번째 미니앨범 

‘DARK SIDE OF THE MOON’에 대해 집중 조명

하며“K-팝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

고 있는 마마무가 솔로 앨범을 통해 멤버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며“대담한 사운드와 스

타일로 가수 겸 래퍼로서의 문별의 이중성을 강렬

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이어“뮤직비디오 속 군인과 여왕의 

모습을 오가는 문별의 연기력이 돋보이며, 음악

을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마마

무의 유산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문별의 새 미니앨범‘DARK SIDE OF THE 

MOON’은 지난 14일 발매 이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캄보디아 등 전 세계 4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2위, 필리핀 4위, 멕시코 5

위까지 총 10개 지역 톱5에 진입했다.

타이틀곡‘달이 태양을 가릴 때 (Eclipse)’는 내

면의 이중성을 달이 태양을 가리는‘일식’에 빗댄 

힙합 댄스곡으로, 두 개의 자아가 내면에서 충돌

하는 모습을 강렬하고 펀치감 있는 비트로 표현

했다. 선과 악을 각각‘몬스터’와‘문스타’로 형

상화한 것이 특징이며, 선명한 대비를 통한 1인 2

얼굴 콘셉트와 함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호평을 

얻고 있다.

미 빌보드 “마마무 문별,
솔로 앨범 통해

정체성 드러냈다”
탤런트 김태희가 5년 만에 안

방극장으로 돌아왔다.

김태희는 18일 온라인으로 중

계된 tvN 주말극‘하이바이, 마

마!’제작발표회에서“작년 가

을 이 작품을 처음 만났다. 극본

을 보고 딸을 가진 엄마로서 공

감 돼 많이 울었다. 좋은 메시지

를 가진 작품”이라며“내가 느

낀 깨달음이나 교훈들을 직접 

연기해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태희는 가수 비아 2017년 1

월 결혼했다. 그해 10월 첫째 딸

을 낳고, 지난해 9월 둘째 딸을 

안았다.“차유리가 귀신인 점만 빼면 원래 나의 모습

에 가장 가까운 캐릭터다. 딸을 가진 엄마, 평범한 가

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비슷하다고 느꼈다.”며“유

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 

평소 지인들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표

현하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이바이, 마마’는 고스트 엄

마의 49일 환생 스토리를 그린

다.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난‘차

유리’(김태희)가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남편‘조

강화’(이규형)와 딸‘조서우’(서

우진)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벌

어지는 이야기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

스(Netflix)는 지난 22일 첫 방영

된‘하이바이, 마마!’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영어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매회 정규 방송 종료 후 공개되며, 

일본과 그 외 지역은 4월 19일 전회차 동시 공개된다.

김태희 안방극장 컴백 … 5년 만에


